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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장관, 반도체 수출업체 방문

-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, 하반기 수출 현장점검 -

□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. 2.(월)에 반도체 소재 기업인 ㈜동진쎄

미켐을 방문, 노동시간 단축 현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여건 및 

애로를 청취하면서,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.

< 현장방문 개요 >

ㅇ일시: 7.2(월) 15:00

ㅇ장소: ㈜동진쎄미켐(경기도 화성)

ㅇ참석자: 백운규 산업부 장관,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 등 

ㅇ논의내용: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업계 대응 현황, 하반기 수출 여건 및 정부 지원책

□ 이번 방문은 7. 1.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 중견기업

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,

    * 노동시간단축 적용 시기: (300인 이상) ’18.7.1, (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`19.7.1)

        (50～300인미만) ’20.1.1, (5～50인미만) ’21.7.1

ㅇ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 악화에 대비,

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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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노동시간 단축 관련 >

□ 이부섭 ㈜동진쎄미켐 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, “교대제를 새로이

도입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동시에, 급여 퇴직금 

보전 등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직원들의 소득이 낮아지지

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ㅇ 백운규 장관은 ㈜동진쎄미켐을 ‘일자리 나누기’의 모범 사례로 평가

하면서, “일과 생활의 균형”을 보장하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는 

노동시간 단축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,

ㅇ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*하고, 노동시간 단축 

시행 초기(6개월)에는 기업에 대한 계도 활동에 집중**하는 등, 정부도 

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.

    * ‘일자리 함께하기 사업’ 확대ž개편

    - 300인 이상 기업 : 지원가능금액 인상(月 40→60만원),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

    - 300인 미만 기업(선제적 단축기업) : 지원가능금액 인상(月 80→100만원), 지원가능기간 연장(2→3년)

   ** 근로감독 등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어도,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

ㅇ 아울러,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탄력적 근로시간제*과 관련해서는,

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

있다고 판단될 시에는, 개선 방안(단위기간 연장 등)을 협의해 나갈 

예정이라고 밝혔다.

< 하반기 수출 관련 >

□ 백운규 장관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하반기에도 

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,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

심화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

인해 다소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

    * `18년 상반기 수출 2975억$ (전년동기비 6.6%↑),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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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에, 백운규 장관은 하반기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, 당초

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

특별지원 서비스를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하고,

ㅇ 앞으로도 수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,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

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

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.

❶ 무역보험: 단기수출보험* 한도 및 보험료 우대

     * 단기수출보험 :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

 ㅇ 모든 수출기업이 신남방･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는 
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, 기존 한도는 6월 특별지원에 따라 20% 일괄 증액한 한도를 
감액 없이 유지 

  * 예시: (특별지원前) 수출기업 A社는 거래 중인 수입자 B社 관련 한도 1,000만불 이용중

      → (後) 기존 수입자 B社 한도를 1,200만불로 증액(9월말까지 유지)

   + 신규 계약 수입자 C社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,600만불로 확대
 

 ㅇ 중소‧중견기업이 위 신흥시장 진출 시, 기존 중소‧중견기업 대상 30% + 10% 추가 할인

  * 예시: (특별지원前) 수출 규모 10억원인 중소기업 C社는 원보험료가 100만원이나, 30% 할인으로 70만원 납부  

 → (後) 10% 추가 할인으로 63만원만 납부

❷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

 ㅇ 수출 중소･중견기업 3,500개 대상으로 기업당 “바이어 더 찾기 활동”*을 통해 성약 

유망 건을 발굴하고, 거래성공까지 밀착 지원

   * 기업당 바이어 1개사 + 바잉오퍼 3건 추가 발굴

 ㅇ 해외 현지 수요 긴급 대응형 수출상담회 개최, 전시회(73회)·무역사절단(128회) 집중 

지원*으로, 수출시장 다변화‧진출채널 확대

  * 로봇･바이오･전기차 등 고부가･신산업 및 뷰티･패션 등 소비재 중심 전시회 집중참가, 신남방･신북방･
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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